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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꼭 필요한 이민자       19-05-03

10여만 명의 중남미 이동 인구가 미국에 무단 입국하려고 미국의 남쪽 국경 지대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월경을 방지 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군인 부대를 국경지대에 증파하는 등 비상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들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추방할 행정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달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욕설도 많이 듣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한 기능과 교육을 받은 이민 희망자들을 우선 적으로 받아 드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 꼭 필요한 이미 희망자들은 수위 H-1B 비지 부류에 속하는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의 고기술 회사들이 절실히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이민 희망자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H-1B 프로그램은 이런 자격을 구비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갖도록 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H-1B 비자의 시효가 끝나거나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H-1B 비자의 쿼타는 1년에 65,000 명이고 그 외에 석사나 박사학위 소유자를 20,000 명 더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재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민 희망자의 수는 연간 85,000 명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트씨는 의회의 증언에서 증언했습니다. “H-1B 부류의 이민자 한 사람을 고용하면 평균 그 한 사람이 4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H-1B 비지의 정족수를 몇 배로 증가 시키면 미국의 일자리도 경제도 크게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H-1B 비자의 쿼타는 너무 작습니다. 매년 H-1B 신청을 받은 창문이 열리자마자 2일이면 쿼타가 다 차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인도 출신의 지원자들이 대부분 다 차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H-1B를 신청하는 고용주나 구직자에게 문제점은 이런 바자를 신청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고용주는 지망자가 소유하는 자격이나 기술을 미국 시민권 소유자나 영주권 소유자 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고충도 고용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고 이민국에서 직접 직장을 찾아와서 마치 피의자를 심문하는 듯이 조복 조복 조사할 가능성도 고용주들의 마음을 H-1B로부터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4%를 훨씬 밑도는 호경기에서 과학, 정보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STEM) 분야에 수요도 공급도 매우 많은 H-1B 비자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
